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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이타의 길

불교신문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 구간을 함께 걸으며 동행 취재에 나섭니다. 송광사를 시

작으로 해인사를 거쳐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423km를 걷는 고단한 여정이지만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이라는 화두 아래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매일이 될 것입니다. 걷기 조

를 포함해 진행 및 지원단까지 150여 명에 이르는 순례단은 매일 땀을 흘리며 걷고 물집으로

인한 통증과 싸웁니다. 제대로 씻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새벽 이슬, 한낯의 더위, 맨바닥

추위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힘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천리순

례단입니다. 18일 간의 일정 동안 본지가 현장 소식을 매일 전합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둘째 날인 10월2일 새벽3시. 도량석 목탁 소리가 순례단을 깨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하나둘 불빛이 켜진다. 새벽에 내린 이슬로 흠뻑 젖은 텐트 만큼이나 습기와

피로를 머금은 순례단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모습을 드러낸다.

오전3시 기상, 4시 출발, 오후9시 취침, 하루 평균 30km를 18회에 걸쳐 걷는 강행군도 강행군이

지만 뜨거운 땡볕 아래 마스크를 쓰고 걸어야 하는 것도 고역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호흡

이 가빠진다. 늘 손에 끼고 살던 스마트폰도 걷기 내내 못 쓴다. 100여 명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아

야 하는 만큼 각자 속도가 있어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없이 전체 보행 속도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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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사찰 천리순례 둘째 날인 10월2일 순례단이 섬진강 벚꽃길을 지나고 있다.

불교신문TV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부터 절을 찾는 이유? …

포토뉴스

섹션별 최신기사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 "

1

2

3

4

5

6

7

8

9

10

"SNS에서도 

뉴스를 받아보세요

불교신문TV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부터 절을 찾는 이유? …

많이 본 기사

[원과스님의 해탈도 측면에서 본 인도불교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

세종시 영평사,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 개최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

최신뉴스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

젊은 디자이너가 아침부터 절을 찾는 이유? Class08. […

[알쓸불] 부처님께 귀의한 코끼리

선사는 ‘하얀 은 주발에 소복한 눈’이라며 미소로 화답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7-8일차] 경남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6일차] 실상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5일차] 시암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3-4일차] 전남…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2일차] 전남 곡…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일차] 송광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한번뿐일 삼…

&  더보기

http://www.temjob.com/
http://www.ibulgyo.com/com/tg.html
http://www.ibulgyo.com/com/bp.html
http://www.ibulgyo.com/com/kd.html
http://www.ibulgyo.com/member/login.html
http://www.dongguk.edu/mbs/kr/index.jsp
http://www.ibulgyo.c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1&view_type=s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2&view_type=s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7&view_type=s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8&view_type=s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6&view_type=sm
http://www.ibulgyo.com/index.html?editcode=MAIN_1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5&view_type=sm
http://www.ibulgyo.com/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57
http://www.ibulgyo.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1010
http://www.ibulgyo.com/index.html?editcode=MAIN_1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3
http://www.eunhae-sa.org/
http://www.kilsangsa.info/home/default_in.asp
http://www.songgwangsa.org/
http://www.yeonjuam.or.kr/
http://www.seonbonsa.org/
https://www.youtube.com/watch?v=K1e0ewOC878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4
https://www.facebook.com/ibulgyo
https://twitter.com/ibulgyo
http://www.ibulgyo.com/index.html?editcode=MAIN_1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9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5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97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60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3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22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8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49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04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66
https://www.youtube.com/watch?v=K1e0ewOC878
http://www.gunindra.com/bbs/board.php?bo_table=2020&wr_id=14
http://www.yonghwa.org/
http://www.hwagyesa.org/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3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2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1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80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9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8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7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6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72


2021. 10. 12. 오전 9:27[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이타의 길 - 불교신문

2/7페이지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00

이제 막 출발점에 오른 순례단이지만 이틀 새 대중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운다. 8개 조에서 단 한 명이

라도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조 전체가 휘청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만큼 몸이 움직여 주질 않

는다. 초반이 최대 고비인 만큼 순례 2일차인 이날 부상자와 낙오자도 나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곡성 목사동면 구룡리 캠핑장을 빠져나와 용정리로 향하던 길. 최고령 참가

자인 이채순(76)씨는 이날 새벽 행선 중 어둠 속 좁을 길을 미처 발견 못하고 수풀에 발이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우바이 그룹인 6조 선두에 서서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것. 무릎팍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자식들이 보면 속 좀 상하겠다 싶은 마음에 “괜찮으시겠냐” 재차 물어도

“내일이면 괜찮아 진다”며 멋쩍은 웃음만 지었다.

이채순 씨는 “다른 것보다 폐를 끼칠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자비순례에도 참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보했다. 그에 앞서 수십년 간 셀 수 없을 만큼 봉정암에 오른 베테랑이다. 그럼

에도 이 씨는 “적지 않은 나이에 참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며 “자만했고 오만했다”고 자책했

다. 이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걷는 길이라는 걸 실감한다”며 “다 같이 함께 가는 길인 만큼 스스

로 인내하고 참회하며 대중과 화합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닦겠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정정숙 씨(70) 얼굴엔 아쉬운 표정이 가득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 참가 신청을 냈지만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인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정 씨는 “자신 만만했지만 중간에 낙오해 아쉬운 마음뿐”이라며 “70
년 평생을 불자로 살면서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온전히 마음을 비울 수 있

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무엇 하나 편치 않은 노상 생활. 체력 소진과 피로 누적이 적지

않지만 100여 명 모두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배운다. 가을 같지 않게 30도를 오르내리

는 땡볕 더위에도 가사 장삼을 수하고 묵묵히 걷는 스님 뒤로 ‘순례 가사’를 수한 재가 수행자들이

걷는다. 걷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조금 더 참아내는 것, 목적지에 도착해 쓰러져 쉬고 싶

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회향을 위해 잠시 더 기다리는 것, 얼마 되지 않는 샤워 시설도 나보다 남이

먼저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自利利他)’가 생

생히 살아 숨 쉬는 현장이다.

천리순례단은 이날 구룡리에서 압록리, 신월리 등 25km를 걸었다. 섬진강 절경이 펼쳐지는 벚꽃

길을 통과해 사성암 인근에 마련된 노상 숙소까지, 94명 걷기 조를 포함한 진행 및 지원팀, 동국대

일일 참가자 등 170여 명이 서늘한 이슬을 맞으며 뜨거운 햇빛 아래 묵언 행선을 했다. 천리순례단

은 다음날 곡성을 떠나 25km를 걸어 구례로 향한다.

 

최고령 참가자인 이채순 씨가 이날 새벽 행선 중 어둠 속 좁을 길을 미처 발견 못하고 수풀에 발이 빠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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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단이 출발에 앞서 새벽 예불을 하고 있다.

어둠 속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단.

랜턴 불빛에 의지해, 수행 도반에 의지해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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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행선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스님들.

아침 공양에 앞서 오관게를 외고 있다.

짙은 안개 속 다리 위를 지나는 순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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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아래에도 가사 장삼을 수한 채 묵묵히 걷는다.

섬진강 벚꽃길 아래 순례단.

108염주를 손에 들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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